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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담은

8월부터 매달 <월간 하이라이트>가 발행됩니다.

 

‘하이라이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을 높인다” (High-Right) 는 뜻을 담았습니다.

월간하이라이트
특성화고학생기

자단

http://www.hirigh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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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차별 바꾸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이 간다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이 6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22명의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 학생들은 특성화고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기
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증을 전달하고, 서로 알아가는 레크리에이션과 6월

기사 주제를 위한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사,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성화고 소식, 학생들의 이야기를 알려갈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달 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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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비용 지원금,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자격증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
습니다. 지원금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

다.
 

자격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뷰티과 학생이 말하는 자격증 이야기
_이다현(서서울생활과학고2)  

 마음 편히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_김효진(목포중앙고3)

같은 고등학생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유독 대입으로 가는 문이 너무 좁아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생각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

다. 
 

대학 진학이 ‘디폴트’인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고에서의 대학 진학은 너무 어렵습니
다. 일반계고에 비해 정보도 없고 특성화고는 말그대로 취업이 ‘디폴트’이기 때문입니

다.
 

특성화고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다 ‘선취업 후진학’
_한희주(한국관광고2)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안하는 대입지원 3가지 정
책
_신성민(서울동산고2), 김성재(경기자동차과학고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104535i
http://hiright.net/archives/17756
http://hiright.net/archives/17764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265
http://hiright.net/archives/17747
http://hiright.net/archives/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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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까지 너무 먼데 교통비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성북구까지 매일 통학하는 한 특성화고 학생이 있습니다. 기

숙사도 없는 학교라 매일 2시간씩 통학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겐 교통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_권다솔 (서울동구고2) 

실습할 때 너무 무서운데 안전복, 안전화는 너무 비싸대요
 

공업계열 특성화고는 실습을 하면서 안전장비가 필수입니다. 학생들은 늘 위험한 상황

에 노출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안전 장비는 비용이 든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공고 학생 당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공고 학생 “실습할 때 너무 무서워요” VS 학교 “안전복, 안전화 다 사기엔 비용 너

무 많이 들어”

_전중찬 (안양공업고2)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 특성화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 고졸을 뽑지 않아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로 특성화고에 옵

니다. 한 학교에서는 대기업 취직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특성화고에 왔지만 정작 올해

부터 해당 대기업은 고졸 채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2년동안 열심히 그 기업만 바라보

며 취업을 준비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표 잃은 특성화고 학생 “가고 싶은 기업이 고졸 채용을 하지 않아요” _익명 작성

http://hiright.net/archives/17740
http://hiright.net/archives/17833
http://hiright.net/archives/1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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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성화고 자랑
삼일공고 자랑

– 3D융합콘텐츠과 2학년 이진호/박한재

서울동구고 자랑

– 국제비즈니스과 2학년 권다솔

서서울생활과학고 자랑

– 뷰티과 2학년 이다현

서울방송고 자랑

– 방송시스템과 2학년 김준희

안양공고 자랑

– 스마트팩토리기계과 2학년 전중찬

한국관광고 자랑

– 관광일본어통역과 2학년 한희주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고 장단점
다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필요합니다

– 평택청담고 부사관과 2학년 김명랑

납땜을 해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기자동차과학고 자동차IT과 3학년 김성재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성화고

– 목포중앙고 방송영상과 3학년 김선우

http://hiright.net/archives/17656
http://hiright.net/archives/17648
http://hiright.net/archives/17672
http://hiright.net/archives/17682
http://hiright.net/archives/17665
http://hiright.net/archives/17678
http://hiright.net/archives/17680
http://hiright.net/archives/17667
http://hiright.net/archives/1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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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에 온 이유
간호사 되기 위해 일반계고 아닌 특성화고 선택한 이유

– 서울동산고 보건간호과 2학년 신성민

영화감독 꿈꾼 내가 공고에 온 이유

–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3학년 백승도

특성화고 다닌지 1년도 안됐지만 잘 왔다고 생각해요

– 한강미디어고 방송미디어과 1학년 오주은

예능PD 꿈꾸는 내가 상업계열 학교에 간 이유

– 구미여상 서비스마케팅과 2학년 오은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특히 서울의 한 초

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은 많은 교사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되었다며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http://hiright.net/archives/17684
http://hiright.net/archives/17676
http://hiright.net/archives/17669
http://hiright.net/archives/1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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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본질은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사와 학생이 “어른

과 아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학생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정하고 또 폐지하려

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구시대적인 정책이라 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교사인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건 교권에 관심이 없

다는 것처럼 들려요. 학생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갑질과 폭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월간 하이라이트 구독하기

http://hiright.net/monthly#

